
22 제21459호2021년3월8일월요일 기 획

文
香
이

흐
르
는

문
학
관
을

찾
아
서

<19>고창미당시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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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85세를일기로타계한그는 70년창작활

동기간시집15권,시1000여편을발표했다.한국

인들이 애송하는 국화옆에서를 비롯해 푸르른

날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일과군사독재부역이라는어두운그림자가어른

거린다.

바로미당(未堂)서정주다. 한국문학사에서미

당서정주만큼논란이되는문인도드물다.뛰어난

문재를지녔지만그의행적은비판을면치못했다.

시인서정주를떠올리면늘감탄과아쉬움이교

차한다. 최고의서정시인이라는상찬이면에드리

워진 부끄러운 행적 때문이다. 시는 시이고 삶은

삶이라고말하는이들도있지만,분명한것은시행

일치(詩行一致)를 견지했던 문인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당의 행적은 분명 비판 받아 마땅하

다. 그럼에도한국시사(詩史)에서최고의서정시

인가운데한명으로꼽히는미당을친일의이유로

문학사에서배제한다면한국문학의공백은상상이

상일것이다.

고창에갈때면언제나선운사와미당이떠오른

다. 선운사동구라는시는고창과함께동일선상

에서환기된다.

선운사골째기로

선운사동백꽃을

보러갔더니

동백꽃은아직일러

피지안했고

막걸릿집여자의

육자배기가락에

작년것만상기도남었습디다

그것도목이쉬어남었습디다.

그렇게선운사를지나미당의흔적이있는곳으

로향한다.한두송이동백이떨어진잔상을머리에

두고 떠나려 하니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

락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다. 붉은 동백꽃의

아슴한향기가그립지만, 그러나서둘러선운사를

휘돌아나간다.

고등학교시절문학을가르치던선생님은서정주

시를줄줄외우곤했다.시인이었던선생님은미당

의 시를 읽노라면 절망감이 든다고 했다. 어떻게

우리말을그렇게아름답게풀어낼수있는지미당

의 시 앞에서는 시

를 쓴다는 말을 할

수없다는것이다.

그렇게선운사동

구를 지나 얼마쯤

달렸다. 이마 와버

린 봄은 이편의 마

음은아랑곳없이어

디로든 달려간다.

봄은 그렇다. 소리

소문없이다가와살

포시 자신을 알린

다.

봄기운 때문이었

을까. 미당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련히

밀려든다. 그는 언

어를부리는솜씨에있어추종을불허할만큼빼어

났다. 물론시와시인을분리할수없지만, 부정적

인행적만없었다면미당은한국현대시사를대표

할만한문인으로손색이없을거였다.

미당시문학관은지난2001년폐교된선운초등학

교봉암분교를개조해건립됐다.문학관인근에생

가도복원됐다.미당은어린시절이곳에서시적감

수성을키웠을것이다.한학을배우고중앙불교전

문강원수학후,미당은1936년동아일보신춘문예

에 벽이당선된다. 이후 김광균, 김달진, 김동리

등과동인지 시인부락을주재하면서본격적인창

작활동을펼친다.

문학관내부는소박하다고해야할까. 전체적인

분위기는오래된시골학교풍경과다르지않다. 1

층전시실은시인으로서의미당을엿볼수있는공

간이다. 생전의 활동사진, 시집들이 비치돼 있다.

2층에서는미당서정주의다양한면모를가늠할수

있다. 지인과주고받은편지에서는미당의인간적

인성정이엿보인다.파이프와지팡이,사진은얼마

전까지도그가실존했다는사실을명징하게보여준

다.

전시실의가장꼭대기, 옥상으로향한다.선운리

와질마재마을의풍경을조감할수있다. 과연 시

인부락을잉태할만한정경이다.고창의동항과변

산의궁항이바다와갯벌로이어지고, 질마재마을

은내륙안쪽에박혀있는형국이다. 시인의마을

이라는이름에온전히값하는풍경이다.

미당을알린대표작품집 질마재마을은이름부

터시적이다.아니신화적이다.몽환적인느낌이감

도는걸보면그의시에깃든자장이만만치않음을

짐작케한다. 그러므로그의명언 나를키운건팔

할이바람이었다는 나를키운건팔할이고향이었

다로바꿔말할수있겠다.

다음은 시집 질마재신화에 나오는 신부라는

시다. 생가에서 떠올리는 작품은 사뭇 설화적이

다.

신랑신부가첫날밤을맞이했다.긴장한신랑은

갑자기 요의(尿意-오줌이 나오려는 생각)를 느꼈

다.급한신랑은서둘러방을나섰다. 그때뒤에서

무언가가신랑의옷자락을잡아당겼다. 신랑은음

탕한신부의소행이라여겼다.기분이상한신랑은

옷이찢어지건말건홱뿌리치고나왔다.이어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

다.

그로부터사오십년지났다.(중략)그날밤,신랑

을붙잡은건신부가아니었다. 실은옷이방문돌

쩌귀에걸린것이었다.

( 질마재신화에수록된 신부 중에서)

신부는우리나라전역에퍼져있는신랑신부첫

날밤이야기를모티브로한다.이야기배경과사건

은 한번쯤 들었음직한 내용이다. 그것은 질마재

를전통마을어느곳에대입시켜도무방하다는얘

기다.

이곳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시문학제가 개최된

다.전국에서미당의시를흠모하는이들이찾아와

샛노란 국화 향기 속에서 축제를 즐긴다. 시낭송

회, 백일장,시극공연등이펼쳐지고다양한문학

예술행사도열려마을은온통국화향과문향에휩

싸인다.

흔히미당을가리켜 우리말시인가운데가장큰

시인이라고 평한다. 우리말을, 전라도 방언을 그

만큼구성지고맛깔스럽게구사한시인은없다.미

당의시는오늘의우리에게문학의미학과아울러

시인으로서의삶등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

/글사진=박성천기자skypark@

신화와향토그리고서정…우리말잘다룬큰시인

친일 군사독재부역논란있지만

국화옆에서 등뛰어난작품남겨

2001년선운초봉암분교에개관

시낭송 백일장등매년문학제도

1. 지난 2001년고창군부안면선운리에개관한

미당시문학관은미당서정주시인의문학과생이

응결된공간이다.친일과군사독재부역논란이있

지만미당은우리말을잘다룬시인이라는평가가

따른다.

2. 시인에대한다양한자료가전시돼있는문학관

내부.

3.문학관옆생가.

시인이생전에사용하던파이프

1

2


